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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2022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서울은 홍콩의 독특한 문화와 생동감을 담은 40

여 점의 미니어처 작품을 선보였으며, 약 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 ‘전통’, ‘도시 풍경’, ‘해상 경

관’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100명이 넘는 홍콩 미니어처 작

가, 건축가 및 애니메이터로 구성된 팀이 제작한 미니어처 작품들을 

홍콩의 독특한 문화, 소중한 전통, 도시경관 및 일상생활을 시대별로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홍콩의 상징 <빅토

리아 하버> 미니어처 작품(실제비율 1:750)은 관람객의 얼굴 사진을 

홍콩의  도시 배경에 등장하게끔 하는 관람

객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었다. 

윈섬 아우(Winsome Au) 홍콩경제무역대표

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회를 통

해 국제 도시로서의 홍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홍콩이 창의성과 개성

이 풍부한 도시이며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

는 곳임을 느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홍

콩경제무역대표부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홍콩특별행정구(HKSAR) 설립 25주년을 기

념하고자 한국에서 개최된 여러 행사 중 일

환으로 홍콩의 독특한 문화를 한국 대중에

게 소개하고 여행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

빅토리아 하버 미니어처 작품 앞에서,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 

(좌측 두 번째), 김윤호 홍콩관광청 한국지사장(좌측 첫 번째), 니콜라 마세 캐세이퍼시픽  

항공 한국지사장(우측 첫 번째), 카르멘 푼 조이풀 미니어처 협회 회장(우측 두 번째)이 함께 

촬영 한 기념 사진

주말에 개최된 미니어처 작품 제작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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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영국의 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2022년 9월

에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서 4위를 차

지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119개 금융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하였으며, 뉴욕이 1위를 차지하였고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

스코가 그 뒤를 이었다.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 센터인 홍콩은 전반

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 발전 부문에서 이전 보

고서와 비교하여 순위가 네 계단이나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금

융 산업 종사자들이 본인이 속한 도시의 전망에 대해 평가하는 부문

에서 여타 주요 금융센터의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홍콩의 금융 산업 종사자들이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미래 경

쟁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콩은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홍콩의 자본 시

장을 통합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과

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지난 9월 2022년 세계 경제자유도 보고서에서 홍

콩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재선정하였다. 이로써 홍콩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래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5개 평가 영역 중 홍콩은 ‘국제 무역자유도’ 및 ‘시장 규제’부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홍콩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효율성과 지원을 강화하여 홍

콩 경제가 유연성과 회복력을 보이고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홍콩이 세계 경제자유도 1위 자리

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비즈니

스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홍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및 덴마크

가 홍콩의 뒤를 이었다.

존 리 행정수반은 10월 19일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도시 

발전을 위한 6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및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수반의 

이니셔티브에는 전략적 기업 유치실(Office for Attracting Strategic 

Enterprises)과 우수 인재취업비자(Top Talent Pass Scheme)

를 설립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 투자를 위해 300억 홍콩 달러 

(미화 38억 달러)의 공동 투자 기금(Co-Investment Fund)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행정수반은 홍콩의 혁

신 및 기술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

시하였다. 도시의 I&T 생태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홍콩 및 해

외 I&T 인재의 풀을 확대하고, 홍콩을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

키며, 국가 전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였

다. 한편, 연구개발(R&D) 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

년에 신규 100억 홍콩 달러(미화 12억 8천만 달러) 계획이 출

범할 예정이다.

행정수반 시정연설 발표

홍콩, 세계 경제자유도 1위 자리 유지

홍콩, 세계금융센터지수 4위 차지

2022년 시정연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리 행정수반



3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22년 12월

2022년 9월 26일부터 해외(대한민국 포함)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입

경자에 대한 강제 격리 요건이 해제되었다. 또한, 홍콩 정부는 12월 

14일부터 해외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입경자에 대한 3일간의 황색

(Amber) 코드 규정도 해제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입경자

는 도시 전역의 장소를 즉시 방문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 바 등과 같

은 특정 시설 입장 요건은 간소화되었다(특정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조정된 조치는 건강 위험과 경제 활동 활성

화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입경자는 여전히 홍콩 도착 당일과 도착 후 2일차에 공항에서  

‘검사 후 이동(Test and Go)’ 방식으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5

일차까지 매일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홍콩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기 탑승 24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결과를 홍콩위생서의 온라인 건강검역정보신고를 통해 제

출해야 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12세 이상 홍콩 비거주자는 홍콩

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백신 접종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홍콩 도착 입경자 강제 격리조치 해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11월 3일 진행된 ‘글로벌 투자자와의 대화’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좌측부터) 웨이지엔 샨 퍼시픽얼라이언스(PAG) 설립자 

겸 대표, 윌리엄 콘웨이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임시 CEO 겸 공동 회장, 루크 엘리스 맨그룹 CEO, 벤 웨이 맥쿼리 자산운용

그룹 대표, 짐 젤터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 공동 사장은 불확실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이 11월 1일부터 3

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홍콩 금융관리국

이 주최한 3일간의 행사에서는 26명의 저명

한 금융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경제, 금

융, 기술 및 지정학적 현안 등을 복합적으로 논

의하고 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방안에 대

한 독특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

번 서밋에는 약 120개 글로벌 금융사에서 200

명이 넘는 대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였

으며, 이 중 4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에서 

그룹회장 혹은 최고경영자(CEO)가 대표로 참

석하였다.

존 리 행정수반은 기조연설에서 홍콩은 글로벌 

이점과 중국의 이점이 하나의 도시에서 융합이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도시임을 강

조하였다. 행정수반은 또한 “홍콩은 이러한 융

합에 바탕을 둔 독특한 입지를 기반으로 중국 

본토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

심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 본토는 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경제권과 함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풍부

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홍콩은 이러

한 거대한 흐름의 막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연설 녹화 동영상 등 행사 하이라이트는 다음 링크를 참고 -

https://bit.ly/3ttVzBF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 개최

존 리 행정수반은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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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

주년을 기념하여 9월 22

일 서울에서 만찬 행사를 

주최하였다.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

석대표 권한대행은 한국 

정부, 정재계, 학계, 언론 

및 지역사회 단체 등 사

회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250여명의 내빈들을 대

상으로 한 연설에서 지난 

25년간 홍콩이 달성한 실

질적인 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우 대표는 “홍콩이 중국 본토에 반

환된 이후, 홍콩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일국양제’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권리와 자유를 온

전히 보장하고 있다. ‘일

국양제’의 성공적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

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우 대표는 그간 홍콩과 

한국의 긴밀한 유대관계

와 홍콩의 5대 교역 상대

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녹색경제와 지

속가능성, 혁신 기술, 무

역과 투자, 금융 서비스, 

예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홍콩과 한국

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 기념 갈라 디너 서울에서 개최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 영화의 새

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홍콩 영

화제를 후원하였다. 총 9편의 홍콩 영화를 상영한 이 영화제는 창의 홍콩(Create 

Hong Kong)과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

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개막식에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주옥 같은 홍콩 

영화를 상영하여 홍콩 영화 산업의 활기와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저명한 베테랑 영화감독 뿐만 아니라 신진 감독들이 제작한 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개막작으로 선보인 4K 디지털로 복원된 관금붕의 <연지

구 (‘月+因’脂拘)>를 필두로  <아버지의 마라탕 (花椒之味)>, <12일 (12日)>, <허안

화: 행복한 영화 (好好拍電影)>, <프리티 하트 (心裏美)>, <내 인생의 햇살 (一路

瞳行)>, <남인사십 (男人四十)>(복원작), <반변인 (半邊人)>, <가을 날의 동화 (秋

天的童話)>(복원작) 등이 상영되었다. 

홍콩 영화제 서울에서 개최

개막식에 참석한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우측 두 번

째),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좌측 두 번째), 앤드류 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차석대표(우측 첫 번째), 홍콩 여배우 제니퍼 유(좌측 첫 번째) 

갈라 디너에 참석한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좌측 두 번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우측 두 

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좌측 첫 번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측 첫 번째)

공연단 R&T (Rhythm & Tempo)가 홍콩에서 선보인 라이브 탭댄스 공연이 홀로그램 기술을 통

해 갈라 디너 현장에 생중계 되었다.

Hong Kong Federation of Youth Groups가 홍콩에서 진행한 라이브 아카펠라 공연이 홀로그

램 기술을 통해 갈라 디너 현장에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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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9월 서울

을 방문하여 정재계 및 문화 부문의 다양한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아우 대표는 홍콩의 최근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홍콩

과 한국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우 대표는 특히 기본법에 따라 홍콩시민과 외국인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이행

과 더불어, 홍콩특별행정구의 고유한 장점을 강조하였다. 2020년 6

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의 사회질서와 안정이 회복되고 시

민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법치주의, 견고

한 금융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정보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단순한 세제 등 홍콩의 안정은 유지되었다. 홍콩은 또한 해외 투자자

들이 중국 본토 시장의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

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아우 대

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각계인사들에게 홍콩의 활기와 역동

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홍콩을 방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의 서울 방문

박병석 전 국회의장(좌측)과의 면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좌측)과의 면담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우측)과의 면담 김현철 한국무역협회(KITA) 글로벌협력본부장(좌측)과의 면담

김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우측)과의 면담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FKI) 국제본부장(우측)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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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릭트(d’strict)가 만든 한국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인 ‘아르떼 M’

이 홍콩 쿼리베이(Quarry Bay)의 상징적인 오피스 빌딩(K11 Atelier)에 처음으로 해

외 전시관을 오픈하여 홍콩 관람객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자연 속으로 오감을 깨우

는 가상 여행을 선보인다.    

‘아르떼 M’은 디스트릭트의 ‘아르떼뮤지엄’이 홍콩국제공항 스카이시티(SKYCITY)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정식 오픈할 때까지 15개월 정도 몰입형 미디어아

트 전시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는 이번 홍콩 전시관 오

픈을 통해 ‘아르떼뮤지엄’의 글로벌 무대 진출이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한국 디지털 디자인 및 아트테크 기업, 홍콩에 첫 해외 전시관 오픈

홍콩의 명물인 피크트램이 재단장을 거쳐 더 넓은 공간과 더 커진 파

노라마 창과 함께 8월 27일 다시 돌아왔다. 스위스에서 제작된 6세

대 신규 트램은 가파른 1.4km 트랙을 따라 최대 210명의 승객을 거

뜬히 태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강삭철도 중 하

나인 홍콩 피크트램은 해발 396m까지 올라가며 1888년에 처음 운

행을 개시하였다.

6세대 피크트램 운행 개시 

홍콩 쿼리베이 ‘아르떼 M’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공간에 설치된 일부 예술 작품



7 8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22년 12월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22년 12월

2022
행정수반 시정 연설
Policy Address

Charting a Brighter Tomorrow
for Hong Kong

The Chief Executive's 2022 Policy Address

2022
행정수반 시정 연설
Policy Address

Charting a Brighter Tomorrow
for Hong Kong

The Chief Executive's 2022 Policy Address



9

TOPICS HONG KONG L I N E R
2022년 12월

전화 : 02-2183-3852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o.gov.hk/korea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S P O T L I G H T  HONG KONG

돌아온 홍콩 럭비 세븐스  

박진감 넘치는 액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축제 분위기 - 세계적

으로 유명한 홍콩 세븐스(Hong Kong Sevens)가 코로나19로 인

한 3년간의 공백을 깨고 2022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출전한 16개 팀이 홍콩 스타디움에서 3

일 동안 우승을 놓고 45개 경기에서 격돌하였으며, 총 65,000여

명의 관중을 동원하였다. 호주 대표팀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을 차지하였으며,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가 각각 플레이트(Plate) 

챔피언십과 볼(Bowl) 챔피언십을 차지하였다.  


